
A N스카우트분쟁“태풍의 눈”
동서석유·태광산업간 인력스카우트 둘러싼 법정공방 관심 집중

동서석유화학과 태광산업간 A N사업을 둘러싼 인력스카우트분쟁이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비화되고

있는 가운데 그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특히 이번의 스카우트분쟁이 기술상의 비밀침해로 결론 내려질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 기술도입에까

지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.

이 기업들에 따르면, 동서석유화학은 9 4년 1 1월 태광산업이 A N사업에 뛰어들면서 자사의 핵심 기술

인력을 스카우트해 영업 및 기술상의 비밀이 침해당했다며 태광산업을 상대로「전업금지 및 영업비

밀 침해행위금지 가처분신청」을 서울 민사지법에 제출했다.

이 신청에서 동서석유화학은『태광산업이 최고 수준의 A N생산기술과 영업비밀을 취득할 목적으로

자사 기술부장인 신용학씨를 임원으로 스카우트했다』며『이는 이미 기술상 계약관계인 B P케미컬 및

일본 아사히케미컬로부터도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영

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』고 주장했다.

또한『태광산업은 A N제조기술 가운데 환경문제와 기술수준 등으로 인해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

는 몬산토기술을 도입했다』며 이는 B P케미컬과 아사히케미컬로부터 기술이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

받자 제품생산 기술부문을 담당해온 기술부장을 스카우트해 이를 통해 핵심기술의 이전을 꾀하려

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.

이에 대해 태광산업은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『자사는 B P기술 및 아사히기술과 전혀 별개

인 몬산토 특유의 독자적인 최신기술을 실시하려는 것 외에 신용학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측의 기

술을 이용할 여지가 없다』며 특정한 목적의 스카우트가 아님을 주장했다.

또 몬산토측이 기술제공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점을 고려, 자사가 몬산토측에 대한 보증책임

을 묻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몬산토측을 배제하고 신청인측의 기술을 적용 또는 접목시킨

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

결국 동서석유화학의 기술 및 영업비밀 습득을 목적으로 한 스카우트라는 주장에 대해 태광산업은

몬산토기술 외에 다른 어떤 특정기술을 취할 목적의 스카우트가 아님을 주장하며 이를 반박하고 나

서는 등 기업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.

그러나 태광산업이 일부 시인한 유해성물질인 Depleated Uranium이 몬산토촉매에 극소량 함유돼 있

다는 사실과 타촉매 와 BP, 아사히촉매에도 유해성물질이 있다는 주장가운데 법원이 어느쪽에 무게

를 더 싣느냐에 따라 스카우트분쟁의 핵심이랄 수 있는 비밀침해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.

한편, 법원은 해당기업이 제출한 취지서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몇차례 공판을 더 진행한 뒤 2월께 최

종 판결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따라 관련업계의 인력스카우트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

으로 전망되고 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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